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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류: 보고서
2. 문서번호: A/HRC/53/31 (2023년 4월 19일)
3. 제목: 정의의 재구상: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성에 대한 현대적 도전에 맞서기
(Reimagining justice: confronting contemporary challenges to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4. 제출자: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5. 배경
새롭게 임명된 Margaret Satterthwaite 특별보고관이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첫 번째 보고서로, 특별보고관 임기 동안의 비전을 제시함.
6. 내용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재구상하려면 모든 사람이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변호사와 지역사회 기반의 정의 옹호자들은 이러한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근간이며, 모든 범위의 인권 증진에 필수적임. 이를 위해서는 국가구조와 권력 분립에 관한 관심이 필요함. 사법부 독립에 대한 공격은 독재화와 민주주의 쇠퇴의 특징이며, 독립적인 사법부는 독재화에 맞서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 쇠퇴에 저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기후 위기와 관련된 소송 등 법원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로 인한 허위 정보 및 온라인 괴롭힘, 인공지능이 사법부의 독립에 미치는 영향, 경제 및 기업 권력이 사법부 독립에 미치는 왜곡된 영향을 우려함. 사법부 구성의 다양하고 대표성, 선주민 사법제도의 독립성 존중 강화, 사법 청렴성 문제, 인권 보호를 위한 검사의 역할도 중요함.
[bookmark: _GoBack]또한, 변호사의 업무 수행을 표적으로 삼는 공격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며, 권리 주체자에게 해를 끼치고 평등한 정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는 법률체계 내의 구조와 관행을 해체하는 데 있어 변호사의 역할을 살펴볼 것임. 사법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법률 생태계가 확장되어야 하며, 이는 변호사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법률 보조원(community paralegals), 맨발의 변호사(barefoot lawyers), 지역사회 기반 정의 옹호자 등의 훈련된 일반인을 포함함. 다양한 역할을 포용하는 법률 시스템은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갖게 할 것임.

